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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약

국어에서 如L 단어가 포함된 의문사 의문문과 부정사 

의문문은 통사적으로 같은 구조를 가지지만 의미적으로 

는 중의 관계에 있다. 그러나 두 의문문은 문장으로 발화 

될 때 음성적으로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운율 특징의 차 

이를 보여줌으로써, 발화 차원에서는 더 이상 중의 관계 

를 유지하지 않는다. 본고에서는 이러한 중의성의 해소는 

두 의문문의 초점이 달리 실현되기 때문이라고 본다. 기 

존의 연구에서는 두 가지 의문문의 억양 연구를 초점의 

작용 범위와 문말 억양의 차이, 강세구 형성의 유형을 중 

심으로 고찰하였다. 그리고 의문사와 부정사의 의미는, 

이에 후행하는 서술어와 형성하는 강세구 유형에서 우선 

적으로 그 의미가 구분될 수 있다고 보았다. 그러나, 본 

고에서는 국어의 s/j-단어가 초점으로서 작용하는 운율적 

돋들림을 좀더 다양한 환경에서 실험하였다. 그리고 의문 

사 • 부정사와 후행하는 언어단위의 강세구 형성 

(accentual phrasing) 유형, 의문사 • 부정사 의문문 전체 

문장 억양의 실현 양상, m/i-단어 자체의 음의 높낮이 

(pitch contour) 실현 유형, 문말 억양(boundary tone)에 

서 음의 높낮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.

1. 연구 목적

본고는 국어에서 어휘적 중의 관계에 있는 to*단어인 

의문사와 부정사(이후 이 둘을 함께 뜻할 때는 '의문사 

형태'로 칭함)가 문장 층위에서는 어떠한 운율 특징들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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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현되는지 음향음성학적 방법으로 그 차이를 살피는 데 

일차적인 목적이 있다. 나아가 의문사 의문문과 부정사 

의문문이 각기 어떻게 다른 운율적 돋들림 (prosodic 

prominence)을 받아 초점으로 실현되는지에 관해, 강세구 

형성 유형과 관련시킨 선행 연구들에 대해 비판적인 입 

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. 이를 위해 국어 의문사 형태와 

서술어 사이에 여러 개의 언어단위1)들을 삽입시켜 가면 

서 의문사와 관련한 강세구 형성 유형을 살핀다. 이러한 

실험을 통해 우리는, 국어의 두 가지 의문문이 초점 실현 

방법에 의해 구별되며, 초점의 실현 여부는 강세구 형성 

유형이 아닌 다른 운율 특성의 차이에 의해 판별됨을 밝 

히고자 한다.

2. 선행 연구 및 문제 제기

국어의 의문사 형태와 상관없이 순수하게 초점의 실현 

에 관한 연구는 전은주(1991)가 있다. 이 연구는 악센트 

와 관련한 운율 자질로 고저, 길이, 세기를 논의하였고 

이 가운데 초점 표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

길이이며, 기본주파수와 세기도 상호작용을 한다고 설명 

하였다.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국어 문장의 운율구 형성 

에 관한 논의는 다루지 않았다.

본 연구에서 가장 비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

Sun-ah Jun & Mira Oh(1996)이다. 이 논문에서는 부정 

사 의문문은 국어의 의문사 형태와 후행하는 서술어 사 

이에 강세구 경계가 생긴다고 기술하였다. 이와 다르게 

의문사 의문문은 의문사 형태와 서술어 사이에 강세구가

1) 본고에서는 음절 이상의 구조를 언어단위라고 하였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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융합되어 하나의 강세구로 실현되며, 억양은 LHLH%로 

실현된다고 밝혔다. 그러나, 이 연구의 실험은 실험 문장 

선정에 있어서 제한된 환경을 보여주어 으문사와 강세구 

해지와의 관련성을 정확히 파악했다고 볼 수 없다. 본 실 

험에서는 단순한 '의문사+서술어' 통사 彳성이라는 제한 

된 문장 환경에서 벗어나 다양한 통사 구성에서 강세구 

형성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.

이호영(1999)에서는 국어의 핵억양은 말마디 억양 

(intonation phrase)이 전달하는 억양 의미의 대부분을 

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, 국어의 의문 

사 의문문과 부정사 의문문의 실현도 핵억양에 의해 구 

분될 수 있다고 하여, 의문사 의문문이 핵억양으로 

M-tone을 설정할 것을 제안하였다.

김미란 외(2000)은 의문사 의문문의 의 W사에 정보초점 

이 실현되었고, 낮은 H%와 HL%의 경계 성조를 변별적 

의미 차이가 아니라, 음성적 차이로 설명하였으나, 부정 

사 의문문의 초점에 대한 설명이 언급되지 않고 있다.

3. 실험

3.1 실험문장 및 피실험자

본 연구는 어휘적 중의성을 갖는 것으M 판단되는 의 

문사 형태 중 '언제, 누구'를 대상으로 하여, 두 가지 의 

문문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같은 통사 구조의 문장을 만들 

었다. 본 실험은 국어 의문사 형태와 서술어와의 직접적 

인 강세구 형성 유형에 국한되지 않고, 0 둘 사이에 다 

양한 언어단위를 삽입하였을 때에도 의문사 형태와 서술 

어와의 강세구 형성 유형이 유의미한가와 관련하여, 의문 

사 형태와 서술어 사이에 2음절 짜리 2개의 단어를 차례 

대로 추가하였다. 문말 억양의 변수를 줄이기 위해 동일 

한 서술어를 사용하였다.

1) 실험문장
누가、〈우리〉〈옆집〉걔、 
언제 / 미라、

미란이

아주머니

만为 니?

위의 문장은 두 가지 의문문의 의미를 피실험자가 바르 

게 판단할 수 있도록 아래 와 같이 각 대화의 쌍으로 이 

루어 졌다.

2) 실험문장의 예
부정사

Q： 누가 걔 만났니?

A： 아니. 안 만났어.

의문사

Q： 누가 걔 만났니?

A： 영이가 만났어.

실험에 참여한 피실험자는 20대 후반의 남자 5명과 여 

자 5명으로 모두 서울 및 경기 방언 발화자이다.

3.2 실험 과정

피실험자에게 실험문장을 미리 제시하여 피실험자가 

충분히 담화 상황을 파악하고 실험에 임할 수 있도록 하 

였고, 녹음은 실험자와 피실험자의 대화 형식으로 진행 

되었다. 분석한 실험문장은 모두 480문장(총 문장 유형 

48x화자 10명 X발화 횟수 1회)이다.

녹음은 일방향 마이크 C414 B-ULS와 TASCAM 

DA-20MKD DAT 녹음기기를 이용하여 녹음실에서 

이루어졌다. 실험문장에 대한 운율 분석을 위한 기준안 

은 K-ToBI (ver 3.1； Sun-ah, Jun： 2000)를 따랐으며, 분 

석기는 SCICON사(미국)의 PC Quirer를 이용하였다.

4. 분석 및 결과

4.1 문말 억양의 실현과 강세구 형성 유형

본 연구의 실험 결과, 기존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의 

문사 의문문의 문말 억양은 HL%가 주로 실현되었다. 

또한 부정사 의문문에서는 문말 억양이 모두 H%로 

실현되고 있어 두 가지 의문문의 문말 억양 실현에서 

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. 이 때에 두 의문문의 문 

말 억양은 최고 High tone의 실현에서도 그 차이를 

확인할 수 있.다. 의문사 의문문의 경우 문말의 High 

tone의 정점은 부정사 의문문의 문말 High tone과 비 

교하여 남성화자의 경우에는 100Hz 정도, 여성화자의 

경우에는 200Hz정도 낮게 실현된다. 따라서 문말 억양 

에서 High tone의 실현 차이는 부정사 의문문을 판단 

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.

강세구 형성 유형을 밝힌 기존의 논의에서 국어의 의 

문사 의문문은 의문사가 정보 초점을 받으면, 이어지는 

음절들과 하나의 강세구로 발화하는 강세구 해지 

(dephrasing)의 특징을 갖는다고 하였다. 그러나 본고의 

실험 결과, 의문-사 의문문의 경우에 대부분의 발화자가 

의문사와 이에 후행하는 언어단위와 분리하여 다음의 

〈그림 1＞과 같이 각각의 강세구를 형성하고 있다. 강 

세구 해지는 오히려 서술어와 서술어에 선행하는 언어 

단위 사이에서 자주 일어난다. 물론 의문사 의문문에서 

서술어에 선행하는 언어단위는 초점을 받는다고 할 수 

없다. 이러한 결과로 보았을 때, 초점을 받은 의문사가 

후행하는 단어와의 사이에서 강세구 해지 현상을 야기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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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다는 선행 연구들은 '의문사+서술어' 구성의 통사 구 

조라는 제한된 환경에서 실험을 하였기 때문에 얻어진 

결과로 풀이된다.

＜二1림 1＞ 의문사로 실현한 '누가'의 억양구 형성

누가 아주머니 만났니

LHa L+HL+La LL+HL%

따라서 의문사 의문문의 경우, 의문사와 후행하는 언 

어단위 사이에서 강세구를 해지한다는 주장은 후행하는 

언어단위가 서술어일 때만 적용된다.. 본고에서 제시한 

다양한 통사 구조들은 이러한 강세구 해지의 기준에서 

논의될 수 없다.

강세구 해지가 초점을 확인하는 국어 문장 억양의 특 

징에서 제외된다면, 어떠한 근거에 의해 의문사의 초점 

실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다음 장에서 논의하겠 

다.

4.2 의문사 형태의 음의 높낮이 실현 양상

의문사 형태는 두 의문문에서 대체적으로 그 음의 높 

낮이가 LHa로 나타난다. 그러나 의문사 의문문과 부정 

사 의문문에서 의문사 형태인 '언제, 누구'는 각기 그 

음의 높낮이 실현에서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

데, 이러한 음의 높낮이의 실현은 위의〈그림 1＞과 다 

음의〈그림 2＞에서와 같이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

있다.

완만한 상승 모양을 그리고 있는 반면에,〈그림 1＞의 

의문사의 음의 높낮이는 L-tone이 일정한 평형 구간을 

보이다가 두 번째 음절이 H-tone으로 실현된다. 이는 

의문사가 초점을 받는 과정에서 H-tone의 분명한 돋들 

림을 실현시키기 위해 L-tone과 음의 높낮이 차이를 

확실하게 발화한 행동으로 해석된다. 이와 더불어 두 

의문사 형태는 각각의 H-tone의 음의 높낮이에서도 차 

이를 보인다. 의문사의 H-tone의 정점은 의문사 의문문 

에서 주로 최대값으로 나타난다. 부정사 의문문에서는 

부정사의 H-tone。］ 문말 억양의 정점 H%보다도 작고, 

의문사의 High-tone보다도 낮게 실현되므로 부정사 의 

문문에서 부정사는 돋들리지 않는다.

초점 실현의 두 번째 방법은 의문사의 첫 음절 

L-tone이 H-tone으로 상승을 하면서 두 번째 음절이 

발화되기 전에 두 번째 음절에서 실현되는 H-tone 값 

만큼 음의 높낮이를 실현시키는 것이다. 다음의〈그림 

3＞과 같이, 이는 첫 음절의 L-tone을 높이 실현시켜 

의문사 전체가 돋들리게 하는 방법이다.

언제 옆집 아주머니 만났니

LHa L+H L+La LL+HL%

〈그림 3＞ 높은 L-tone으로 실현된 의문사 '언제'

이와는 대조적으로 부정사 .의문문에서 부정사로서 의 

문사 형태가 LLa로도 실현되는 예가 다음의〈그림 4＞ 

와 같이 2명의 발화자에서 나타났다.

〈그림 2＞ 부정사로 실현한 '누가'의 억양구 형성

누가 아주머니 만났니

LHa L+HHa LL+H%
LLa HHa LL+H%

〈그림 4＞ LLa로 실현된 부정사 '누가'의 억양구 형성

본 실험에 의하면 의문사는 초점을 실현시키기 위해 

두 가지 운율 실현 방법을 사용한다. 첫째, 의문사 형태 

의 첫 음절과 두 번째 음절의 음의 높낮이 차이를 크게 

실현시킨다.〈그림 2＞의 부정사의 음의 높낮이는 첫음 

절이 L-tone으로 시작하여 두 번째 음절의 H-tone으로

이것은 부정사가 초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 

다고 설명할 수 있다.

따라서 본 연구에서 의문사 의문문에서 의문사 초점 

실현 확인의 중요한 근거는 기존의 연구에서 논의하던 

강세구 해지가 아니라, 의문사 형태 자체의 음의 높낮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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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실현 양상이라고 본다. 5. 결론

4.3 의문문의 전체 억양 실현 특성

다음의〈그림 5>,〈그림 6>에서는 전체 문장의 억 

양 곡선 실현 양상을 비교해 보았다.

〈그림 5> 의문사 의문문의 전체 억양 곡선 실현 양상

누가 우리 옆집 아주머니 申났니

LHa L+HL+Ha L 疽H%

〈그림 6> 부정사 의문문의 전체 억양 곡선 실현 양상

누가 우리 옆집 아주머니 만났니

LHa L+HL+Ha L+HL+Ha LL+HL%

의문사 의문문에서는 문장의 전체 억양 곡선이 의문 

사에 최대값의 높낮이가 나타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강 

세구나 단어간에 상대적인 돋들림이 飢이, 일반적인 하 

강 곡선으로 나타난다. 그러나, 부정사 의문문에서는 부 

정사가 상대적인 높낮이를 갖지 않고, 문장 전체의 억 

양 곡선이 전반적으로 높낮이가 두드러지며 각 강세구 

내의 H-tone의 실현 값은 부정사와 차이가 없다.

따者서 국어의 의문사 형태는 의문사 의문문에서는 

의문사 자체에 음의 높낮이 실현 양상에 의해 초점으로 

판단될 수 있다. 의문사를 제외한 나머지 문장 구간은 

초점의 범위에서 제외되게 되며 평탄힌 억양 곡선을 가 

지게 된다. 이러한 억양 특징은 의문문에서 초점 받은 

의문사를 더욱 돋들리게 하는 효과를 가져온다.

그러나 부정사 의문문에서는 부정사가 전체 문장 내 

에서 상대적인 음의 높낮이를 갖지 샇고, 전반적으로 

문장 전체에서 계속적인 음의 높낮이가 나타나 뚜렷한 

억양 곡선으로 실현된다. 즉 부정사 의문문의 경우에는 

서술어 앞에 강세구 경계를 항상 가며, 이 서술어가 

하나의 억양구로서 부정사 의문문 전체의 중요한 의미 

론적 위치를 갖는 초점을 문말 억양으로만 확인할 수 

있다고 본다.

1) 초점을 받은 의문사는 후행하는 단어와 강세구 해 

지를 일으킨다는 선행 연구와 달리 의문사와 서술어 사 

이에 여러 개의 단어를 삽입시킨 결과 의문사 뒤에서 강 

세구 해지가 없었으며, 오히려 서술어와 이에 선행하는 

단어 사이에 강세구 해지가 일어난 경우가 많았다. '

2) 의문사의 초점 실현 방법을 구체적으로 관찰하여, 

두 번째 음절 H-tone 의 음의 높낮이를 첫 음절의 

L-tone과 크게 두면서 의문사 전체를 돋들리게 하는 방 

법과 첫 음절의 L-tone을 두 번째 음절이 시작되기 전에 

의문사 정점만큼 실현시키는 방법을 밝혀낼 수 있었다.

3) 의문사에 초점을 받은 의문사 의문문은 대부분이 

의문사가 문장에서 가장 높은 정점을 이루었고 의문사에 

후행하는 단어들은 뚜렷한 억양의 굴곡을 보이지 않고 

대체로 얕고 낮은 억양 곡선을 보이다가 문말 억양에서 

HL%로 실현되었다. 이와 반대로 부정사 의문문은 부정 

사에 초점이 실현되지 않았고, 후행하는 단어들도 분명한 

굴곡의 억양 곡선을 그리다가 문말 억양에서 높은 H%로 

실현되었다. 이 과정에서 의문사 의문문은 서술어가 이에 

선행하는 단어와 하나의 강세구를 형성하는 경향이 많았 

으며, 부정사 의문문에서는 서술어와 이에 선행하는 단어 

사이에 분명한 강세구 경계를 두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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